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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올해 필리핀을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로 평가 

January 11, 2024 | Luisa Maria Jacinta C. Jocson | BusinessWorld 

Motorists drive along the Jose 
Abad Santos Avenue in San                  
Fernando, Pampanga, Nov. 7, 
2022. — PHILIPPINE STAR/
MIGUEL DE GUZMAN  

세계은행(WB)은 올해 필리핀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최근 수십 년 동안 증가한 극단적인 기상 사건들은 지역 전망에 부정적인 위험을 제공합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정부가 올해 발생할 수 있는 엘 니뇨 기상 현상의 잠재적인 영향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국가 기상국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엘 니뇨 현상은 주로 3월부터 5월까지 걸쳐 자주 수확되는 건식 계절작물의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 경제 및 개발 당국(NEDA) 비서인 아르세니오 M. 발리사칸은 이전에 엘 니뇨가 농업 부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식품 가격을 높일         

것으로 밝히면서, 이는 인플레이션 하락 경향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자간 대출기관은 한편으로 내수 수요의 회복이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에서 성장 동력을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점진적 상승하는 물가와 많은 경우 수요가 증가하는 서비스 활동에 의해 지지되는 강력한 노동 시장은 가계 지출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사회 보호 및 공공부문 임금에 대한 지출 증가도 수요를 지원할 것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정책 긴축 및 높은 공공부채로 인한 시차적 효과로 투자 유입이 둔화될 수 있다고 세계은행은 말했습니다. 

2025년에 대해 세계은행은 필리핀의 GDP 전망을 5.8%로 유지했으며, 이는 이전 예측과 동일합니다. 이는 정부의 6.5-8% 성장 목표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8%로 예상되는 필리핀은 내년 동안 동남아에서 세 번째로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로 예상되며, 캄보디아(6.1%)와 베트남(6%)에 이어 놓입니다.  

[Cont. page 2] 

성장 전망에 대한 다른 위험 요인으로는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원유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세계무역 위축, 금융 여건의 강화 및 기후 관련 재해가 언급되었습니다.  

최신 세계 경제 전망서에서 다자간 대출기관인 세계은행은                     

필리핀의 국내 총생산(GDP)이 2024년에 5.8%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12월 예측과 동일한 수치입니다. 

 

필리핀의 성장 전망은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며,                  

캄보디아(5.8%)와 동률이며 베트남(5.5%), 인도네시아(4.9%),                     

말레이시아(4.3%), 라오스(4.1%), 티모르레스테(3.5%), 태국(3.2%) , 

미얀마(2%)를 앞섭니다. 

그러나 이는 2024년을 위한 개발예산 조정위원회(DBCC)의 6.5-7.5% 성장 목표에 미치지 못합니다. 
 
세계은행의 필리핀 성장 전망은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에 대한 4.5% 예상치보다 높습니다. 
 
다자간 대출기관은 중국의 "예상된 경제활동 감소"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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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또한 2023년의 성장 전망을 5.6%로 유지했으며, 이는 정부의 6-7% GDP 목표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리핀 통계청(PSA)은 2023년 제4분기 및 전년도 GDP 자료를 1월 31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인플레이션  

한편, 세계은행은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의 총 인플레이션이 “점차적으로 하락하는 세계 상품 가격, 개선된 식량 공급 및 잘 고정된 인플레이션              

기대”로 인해 약간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자간 대출기관은 12월의 업데이트에서 필리핀의 인플레이션을 올해에는 3.6%, 2025년에는 3%로 안정화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2023년에는 인플레이션이 6%로 평균화되어 14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또한 연속 두 번째 해로 2-4%의 목표를 넘어선 것입니다. 

 

필리핀 중앙은행인 '방코 센트랄 엔그 필리핀' (BSP)은 올해 인플레이션을 평균 3.7%, 2025년에는 3.2%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목표를 하회하는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에서의 긴축적인 통화 정책, 환율 약화 및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인플레이션 재발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2024년에는 이자율이 큰 폭으로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은행은 말했습니다. 

 

필리핀 중앙은행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450 기점을 인상하여 핵심 금리를 6.5%로 올려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BSP 총재 엘라이 M. 레몰로나는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이 목표 범위 안에서 편안하게 안정되면 통화 정책 완화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4/01/11/568142/wb-sees-phl-as-fastest-growing-economy-in-southeast-asia-this-year/ 

WB sees PHL as fastest-growing economy in Southeast Asia this year                                
[Cont. from page 1]  

10개월 동안 외국 직접투자 유입 17.5% 감소                                                                                            

January 11, 2024 | Lawrence Agcaoili | The Philippine Star 

A teller displays US dollars at a 
money exchange market in Nairo-
bi on November 20, 2023.  

필리핀 마닐라 —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외국 직접투자(FDI)의 순유입은 계속되는 인플레이션 압력과 세계               

경제 성장 전망의 둔화로 17.5% 감소했습니다. 이로써 투자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코 센트랄 엔그 필리핀(BSP)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순 FDI 유입은 65.3억 달러로            

기록되었으며, 2022년 동기 대비 13.9억 달러 낮아진 수치입니다. 

 

'BSP는 'FDI가 여전히 순 유입을 기록했지만 최근의 수준 하락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압력과 세계 경제 성장 전망

의 둔화가 투자 결정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0개월 동안 외국 직접투자(FDI)자들과 필리핀의 자회사 또는 계열사 간 주로 이뤄진 

기업 간 차입을 포함한 부채 계기에 대한 투자는 전년 대비 18.3% 감소하여 45.7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총 이익 재투자도 10억 1천만 달러에서 9억 450만 달러로 6.4% 감소했습니다. 

BSP에 따르면, 이익 재투자를 제외한 자본은 전년 대비 22.9% 급감하여 10억 200만 달러에서 13억 200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일본, 미국, 싱가포르 및 독일에서의 자본 투입은 작년 10개월 동안 1.54억 달러에서 1.49억 달러로 2.8%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자금 유입은 제조업(50%), 부동산(14%), 그리고 금융 및 보험(12%)에 투입되었습니다. [Cont. page 3]  

https://www.philstar.com/authors/1097197/lawrence-agcaoi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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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 자본 인출은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120.3% 급증하여 2억 1600만 달러에서 4억 7500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은행의 주요 경제학자 도미니 벨라스케즈는 순 외국 직접투자(FDI) 유입의 감소는 어려운 경제적 상황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지난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과 이에 따른 지역 갈등 확대 우려가 글로벌 불확실성에 더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망 측면에서 올해 글로벌 경제의 지속적인 둔화로 FDI 유입은 필리핀과 같은 신흥 시장에서 억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이나 사업   

환경 개선, 투자 유인적인 정책 시행, 주요 인프라 발전 등이 투자 목적지로서 국가의 전망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고 벨라스케즈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최근에 제정된 세금 납부 용이화법과 인플레이션 둔화는 투자자 심리를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0월 단독으로 보면, 순 외국 직접투자(FDI) 유입은 전년 동기 대비 29.6% 감소하여 9억 3000만 달러에서 6억 5500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리잘 상업 은행 코프트의 최고 경제학자인 마이클 리카포트는 지난 해 순 FDI의 감소는 여전히 비교적 높은 글로벌 및 국내 금리로 인해 차입 및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고 새로운 투자, 특히 FDI에 대한 수요를 압박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카포트는 또한 여전히 비교적 높은 인플레이션도 일부 신규 투자를 둔화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강력한 금리 인상 이후 미국 경제의 둔화 위험이 FDI의 필리핀 진입을 억제했다고                          

말했습니다. 

2022년에는 2021년의 역대 최고치인 119억 8000만 달러에서 순 유입이 94억 달러로 23.2% 급락하더라도 필리핀은 FDI 유입 목표인 85억 달러를             

초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BSP는 2023년 FDI의 순 유입을 90억 달러에서 80억 달러로, 2024년에는 105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로 낮추었습니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4/01/11/2324859/fdi-inflow-down-175-10-months 

필리핀, 2024년에 수출 10% 성장을 기대하지만 PEDP는 40%를 보장합니다.                                                                          

January 11, 2024 | Andrea E. San Juan | BusinessMirror 

필리핀은 2024년에 적어도 10% 이상의 수출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DTI)

가 밝혔습니다. 

 

"시장 예측에 따르면, 아무 일 없이...일상적인 상황에서 [성장은] 약 10%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우리는                         

수출 성장을 10% 이상으로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라고 DTI-Export Marketing Bureau (EMB)                                 

국장인 비안카 펄 R. 시킴테가 최근에 기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필리핀 수출이 2023년부터 약 40% 성장해야만 Philippine Export Development Plan (PEDP) 2023-2028에 설정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시킴테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PEDP 목표액인 약 1400억 달러에 따라잡기 위해서는 40% 성장이 필요합니다," DTI 수출 마케팅 부문 책임자는 설명했습니다. 

 

무역부에서 설정한 이 10%의 수출 성장 목표는 필리핀 수출업자 총연합인 Philexport의 5%에서 6%의 수출 성장 전망보다 높습니다. 

 

시킴테는 올해 국가의 수출 성장 목표를 달성하는 것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국가는 "국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를 유치하는 데 기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ont. page 4] 

10개월 동안 외국 직접투자 유입 17.5% 감소                                                                                            

[Cont. from pag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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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및 산업 장관 알프레도 E. 파스컬은 같은 브리핑에서 DTI가 수출을 증가시키기 위한 전략 중 일환으로 '실제로 수출 지향 외국 제조업체를             

필리핀에 위치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공급 업체도 함께 데리고 오도록 하여 제조 분야에서 기술 분야와 같은 기술 분야에서 이미 우리가 기존으로 가지고 있는 이점이             

있는 곳에서 제조의 생태계를 개발하겠습니다,'라고 무역장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킴테는 DTI가 2023년 상품 수출에서 4%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그러나 기관은 '서비스 수출에 대해 훨씬 더                 

낙관적'이라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약 20% 증가를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주로 여행 서비스에 촉진되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일부는                          

필리핀어로, '첫 9개월 동안 3배 증가했고 물론,'이라고 말했으며 'IT-BPM 부문에서의 지속적인 성장'을 언급했습니다. 

 

필리핀 중앙은행 (BSP)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국내 서비스 수출은 2022년 동기 대비 20.7% 증가하여 347.3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9개월 동안 상품 수출에 대한 필리핀 통계청 (PSA)의 데이터에 따르면 상품 수출 수익은 545.4억 달러였습니다. 

 

한편, PSA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국내 수출 수입은 671.3억 달러로, 2022년 11개월 동안 기록된 731.8억 달러에서 8.4%                    

감소했습니다. 

 

필리핀은 무역 및 산업부(DTI)에 따르면 2024년에 적어도 10% 이상의 수출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 예측에 따르면, 일상적인 사업 없이도 성장은 약 10%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수출 성장을 10% 이상으로 달성하기 위해 노                      

력할 것입니다,"라고 DTI-Export Marketing Bureau (EMB) 국장인 비안카 펄 R. 시킴테가 최근에 기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필리핀 수출이           

2023년부터 약 40% 성장해야만 Philippine Export Development Plan (PEDP) 2023-2028에 설정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시킴테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 수출이 약 1400억 달러인 PEDP 목표에 따라잡기 위해서는 40% 성장이 필요합니다," DTI의 수출 마케팅 부문 책임자는 설명했습니다. 

무역부에서 설정한 이 10%의 수출 성장 목표는 필리핀 수출자 총연합인 Philexport의 5%에서 6%의 수출 성장 전망보다 높습니다. 

 

올해 국가의 수출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시킴테는 국가가 투자를 유치하여 '우리의 국내 능력을 강화하는 데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무역 산업 장관 알프레도 E. 파스컬은 같은 브리핑에서 DTI의 수출 증가 전략의 일환으로 '실제로는 수출 지향 외국 제조업체를 필리핀에                

유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공급 업체도 함께 데리고 오도록 하여 제조 분야에서 특히 기술 분야, 특히 이미 우리가 기존으로 가지고 있는 이점이 있는                       

반도체 및 전자 제품 분야에서 여기에 생태계를 개발할 것입니다,'라고 무역 장관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킴테는 DTI가 2023년 상품 수출에서 4%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그러나 기관은 '서비스 수출에 대해 훨씬 더                

낙관적'이라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약 20% 증가를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주로 여행 서비스에 촉진되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일부는 필리핀어로, 

'첫 9개월 동안 3배 증가했고 물론,'이라고 말했으며 'IT-BPM 부문에서의 지속적인 성장'을 언급했습니다. 

 

필리핀 중앙은행 (BSP)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국내 서비스 수출은 2022년 동기 대비 20.7% 증가하여 347.3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2023년 9개월 동안의 상품 수출에 대한 필리핀 통계청 (PSA)의 자료에 따르면, 상품 수출 수익은 545.4억 달러였습니다. 

 

PSA 데이터에 따르면, 한편으로, 국내 수출 수입은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671.3억 달러로, 2022년 11개월 동안 기록된 731.8억 달러에서 8.4%            

감소했습니다.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4/01/11/phl-eyes-10-export-growth-in-2024-but-pedp-warrants-40/ 

필리핀, 2024년에 수출 10% 성장을 기대하지만 PEDP는 40%를 보장합니다.                                                                          

[Cont. from pag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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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무역 적자 확대                                                                                                                  

January 11, 2024 |  Angela Celis | Malaya Business Insight 

11월에 나라의 무역 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필리핀 통계청 (PSA)의 발표에 따르면 수출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11월의 무역 적자는 46.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6.3%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3년 10월에는 무역 적자가 43.9억 달러였습니다. 

 

나라의 총 수출액은 2023년 11월에 61.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7% 감소했습니다. 

 

2023년 11월에 수입된 총 상품은 108.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02%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로써 11월에 나라의 총 외국무역 상품 거래액은 169.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4% 감소했습니다. 

 

리잘 상업 은행의 최고 경제학자인 마이클 리카포트는 성명에서 외국무역의 둔화는 주로 2022년 3월 이후의 공격적인 미 연방준비제도(Fed) 금리              

인상 이후 미국 경제 둔화의 위험을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2022년 이후 높아진 가격과 금리는 전 세계적인 소비 감소와 주로 중국, 세계 두 번째로 큰 경제 국가이자 필리핀의 주요 무역 파트너인 기타                 

선진국에서 나타난 보다 부드러운 경제 데이터로 이어졌습니다,"라고 리카포트는 말했습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리카포트는 최근의 국제 원유 가격 하락이 나라의 석유 및 기타 수입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무역 적자를 축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현지 물가 상승률이 중앙은행 목표를 향해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현재까지 Fed 금리 휴식을 지지하며 심지어 2024년에는 가능한 Fed 금리                  

인하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적으로 일치할 수 있으며 일부 세계 투자와 세계 무역, 필리핀의 수출 및 수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Source: https://malaya.com.ph/news_business/trade-deficit-widens-in-n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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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허브 지위, 필리핀 투자 경쟁력에 중요하게 여겨져                                                                           

January 09, 2024 |  Justine Irish D. Tabile  | BusinessWorld 

Workers are seen at an electronics 
manufacturing assembly plant in 
Biñan, Laguna, April 20, 2016 — 
REUTERS/ERIK DE CASTRO  

산업통상자원부(DTI)는 경제에 대한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며 외국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필리핀은 특정 산업에             

대한 제조 허브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덟 가지 사회경제적 계획과 완전히 일치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역부 차관 마리아                 

블랑카 킴 베르나르도-로킨은 화요일에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구조적인 변화라고 말할 때, 우리는 정말로 큰 변화가 일어나야 하며 이것은 특정 산업의 다음 제조 허브로                    

자리를 잡기 위해 더 공격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노동 인력의 역량 강화 및 디지털화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투자 촉진 기관(IPA) 부분에서는 투자 전략과 사업 용이성을 강화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IPAs는 행정명령 EO 18을 준수하고 있으며 현재는 이를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투자가 지지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IAS 및 전략적 투자를 위한 원스톱 액션 센터의 이니 델로스 레예스 디렉터에 따르면, 투자진흥청에는 등록 가능한 약 9300억 페소 규모의 그린                  

레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중에는 3700억 페소 규모의 공인된 그린 레인 프로젝트, 평가 중인 3600억 페소 규모의 프로젝트, 그리고 2000억 페소 규모의 신청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략적 투자를 위한 그린 레인은 행정명령 EO 18을 통해 설립되었으며 전략적 투자에 대한 허가 및 라이선스 신청 프로세스를 신속하게 단순화하고 

자동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별도의 발표에서 DTI와 필리핀 경제특구청(PEZA)은 프레더릭 D. 고 국무장관의 임명을 환영하며, 그의 새로운 직위가 투자 촉진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PEZA 사무총장 Tereso O. Panga는 '행정명령 49는 정부 전체적인 접근으로 투자를 확보하고 약속을 실제 운영으로 전환하며 국가를              

지역 최우수 투자 허브로 홍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BusinessWorld를 통해 Viber 메시지로 전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통령 투자 및 경제 사무 특별보좌관실(OSAPIEA)이 정부의 다양한 투자 및 경제 정책 및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통합, 조정 및              

시행하기 위한 주요 업무를 인정합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지난 12월, 페르디난드 R. 마르코스 대통령은 EO 49에 서명하여 OSAPIEA를 창설했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전 로빈슨 랜드 주식회사 사장인                         

프레드릭 D. 고를 OSAPIEA의 총재로 임명했으며 그에게 내각급 순위와 경제개발그룹 의장직을 부여했습니다. 

 

"고 총재가 수행하는 모든 기능에서 PEZA는 외국 직접 투자를 더 유치하기 위한 공통의 비전을 공유하고 있어 PEZA에서는 OSAPIEA와 PEZA 간              

강력한 협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생태지구 계획을 전진시키는 동안 강한 동반자 관계를 기대합니다," Panga 총재가 말했습니다. 

 

무역부장관 Alfredo E. Pascual은 협조 권한을 가진 관리자가 필리핀을 다른 국가의 실천과 일치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조정자가 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른 국가에서도 조정 장관들이 있으니까요," Pascual 장관은 말했습니다. 

"이는 특히 외국 투자자의 진입 처리를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왜냐하면 우리의 큰 문제 중 하나가 사업 용이성입니다," Pascual 장관은              

말했습니다. 

 

그는 고 총재가 지방 정부 단위 및 국가 기관에 외국 투자 진입을 가속화하도록 충분한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economy/2024/01/09/567903/manufacturing-hub-status-seen-as-critical-to-philippine-investment-
competi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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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R, 사업 세무 납세자를 위한 연례 등록 수수료 면제                                                                          

January 09, 2024 |  Ian Laqui | Philstar.com  

This photo shows a picture of 
people lining up at the Bureau of 
Internal Revenue in Manila to file 
their income tax returns.  
                   The STAR / File photo  

필리핀 마닐라 — 국내세무국(BIR)은 화요일에 발표한 공고에서 사업 세무 납세자에 의해 지불되는 연례 등록              

수수료(ARF)를 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1월 8일 BIR 위원 로메오 루마기에에 의해 서명된 공고에 따르면, 사업 세무 납세자는 1월 22일부터 500                       

페소의 ARF를 지불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BIR는 이 변경 사항이 1월 5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서명한 제11976호 공화국 법, 일명 '세금                

납부의 용이성에 관한 법'을 준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세금 납부의 용이성 법안은 세금 납부 프로세스를 단순화하여 납세자가 세금 신고를 전자적 또는 수동으로             

제출할 수 있게 하며, 더 큰 편의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세무국에 따르면 등록 수수료를 포함하는 현재 BIR 등록증(COR)을 가진 기업은 COR의 유효성을 유지할 것입니다. 

"이러한 납세자들은 편의에 따라 COR을 업데이트/교체할 수 있습니다," BIR은 말했습니다. 
 
세무국은 기업들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수입지구 사무실을 방문하고 필요한 업데이트를 위해 이전 COR을 제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4/01/09/2324581/bir-waives-annual-registration-fee-business-taxpayers 

Meralco는 2024년에 더 높은 전기 요금을 발표합니다.                                                                                                          

January 09, 2024 | Kris Crismundo  | Philippine News Agency 

RATE HIKE. Meralco                    
announces on Wednesday (Jan. 10, 
2024) that it will increase its     
electricity rate this month. Meralco 
said higher power costs from the 
Wholesale Electricity Spot Market 
and Independent Power Producers 
triggered the upward adjustment in 
the first month of the year. (File 
photo)  

마닐라 - 메랄코(Meralco)의 프랜차이즈 지역 소비자들은 2024년의 첫 달에 전기 요금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분배 유틸리티(DU)는 1월에 전력 요금을 약간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요일에 메랄코는 이번 달에 1kWh당 0.0846 PHP의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로써 전체 요금은                    

2023년 12월의 11.2584 PHP에서 11.3430 PHP로 올라갑니다. 

 

"200kWh를 소비하는 주택 고객의 경우, 조정으로 인한 전기 요금 총액은 약 17 PHP 정도의 미미한 증가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DU는 루손 그리드의 평균 운행 중 충격으로 인해 1kWh당 0.5611 PHP 증가한 도매 전기 시장(WESM)에서                    

발생한 더 높은 전력 비용, 그리고 수입된 액화 천연 가스 사용 중 높아진 First Gas의 연료 비용으로 인한                    

1kWh당 0.1384 PHP 증가 등으로 이번 인상의 원인을 귀속했습니다. 

반면에, WESM 및 IPP의 높은 요금은 Meralco의 PSAs와 Therma Luzon Inc. 및 South Premiere Power Corp.와의 낮은 요금 청구로 인해                    

1kWh당 0.1522 PHP 감소한 발전비용으로 상쇄되었습니다. 

 

PSAs는 2023년 12월에 Meralco의 최대 에너지 공급자로 43%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순 송전 및 기타 요금도 1kWh당 0.0290 PHP 감소했으며, 배전 요금은 2022년 8월 이후로 1kWh당 0.0360 PHP로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Source: https://www.pna.gov.ph/articles/1216688 

Contact Us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Inc. (KCCP) 
Unit 1104 Antel Corporate Center, 121 
Valero St., Salcedo Village, Makati City 
(02) 8885 7342 | (02) 8404 3099 
info@kccp.ph   | www.kccp.ph 

독립 전력 생산자(IPP)와 도매 전기 시장(WESM)은 메랄코의 전력 수요 중 각각 36.5%와 20.5%를 공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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